
2026년 5월 31일

- 본문 : 누가복음 24장 13~17절 
- 제목 : “어디를 향해 걷고 계십니까?”

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

· 마음의 문을 열며 
5월 31일(주일)은 가족초청주일 「온~세대연합예배」의 날입니다.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, 
영광 됨을 찬양합니다. 스포츠 중에 “야구는 9회 말 투 아웃부터”라는 말이 있습니다. “축구는 후반전부터”라는 말이 있습니다. 
그래서 후반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온 전력을 다 내세웁니다.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
반드시 후반부가 찾아올 텐데 그 후반부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. 그렇다면 그 후반부를 
어떻게 준비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오늘 말씀과 나눔을 통해 함께 찾아보길 소망합니다. 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 
1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장사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. 왜 이들은 
   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? (눅24:20~21, 27)  
 

2. 예수님은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“무엇을 이야기하느냐(17)”, “무엇을 보고 있느냐” 질문하십니다. 가나안 땅을 정탐한
   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“그 땅을 향해 가자” 말했습니다.(민13장)  제자들과 갈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 

3.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.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떠올리게 됩니다.(19-24)
    나의 삶의 방향을 멈춘 말씀은 무엇인가요? 그 시기는 언제였나요?
 

4.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멈추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(눅24:32~33) 내 걸음이
   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기 위해 결단하거나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· 본문 읽기 
13.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 
14.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 
15.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 
16.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 
17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

· 말씀기도제목 
1.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 믿음의 
   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!   
2. 엠마오(세상)를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, 말씀이 앞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도
   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!   
3. 송원교회가 가족초청주일[온세대연합예배]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실 때,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에 진정한
   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게 하옵소서!

설교자 : 김도환 목사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 
예수님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. “무엇을 보고 있는가?”, 
“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?”, 그리고 “어디로 돌아설 것인가?”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예수님은 “죽음이 아닌 부활을 보고”, “말씀 
앞에 멈추어 서고”, “예수님께로,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라” 말씀하십니다.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
멋지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아직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답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또한 
내가 품은 태신자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


